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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루키 준우승에도골든볼

압도적기량에세계가주목

이번2019국제축구연맹(FIFA)U-20

월드컵은이강인위한무대였다.

이강인은 대회 MVP에게 수여하는 골

든볼을 수상하며 세계최고의 골든 루키

로떠올랐다.

이강인(18세 3개월27일)은 2005년네

덜란드 대회 때 골든볼을 받은 리오넬 메

시(18세 8일)에 이어 2번째 어린 골든볼

주인공이됐다.

역대 U-20 월드컵에서 18세의 나이로

골든볼을여섯번째선수다.

1979년년디에고마라도나가18세의나

이로골든볼을받은이후유고슬라비아의

로베르트 프로시네치키, 2005년 대회 리

오넬 메시, 2019년 대회 이강인이 18세

골든볼의계보를이었다.

20세 이하 월드컵은 세계 축구를 미래

축구스타들의등용문이다. 2005년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2007년세르히오아게

로(아르헨티나), 2013년폴포그바(프랑

스) 등 세계적인 축구스타들이 골든볼을

수상했다.

U-20대회에서잠재력을폭발한이강인

은유럽에서도크게주목을받고있다.

발렌시아팬들도골든볼을수상한이강

인을 제2의 파블로 아이마르라고 부르며

찬양하고있다. .

현역시절축구공을마치신체의일부처

럼자유자재로다루며 El Payaso (어릿

광대)로 불린 아이마르는 우아함의 대명

사였다. 1997년U-20월드컵대회의전신

인 세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출전해 고

국인 아르헨티나의 5번째 우승을 이끌며

브론즈볼을받았다.이후이강인의소속팀

인발렌시아로이적해현재기성용의소속

팀뉴캐슬유나이티드를이끌고있는라파

엘 베니테즈 감독 아래 재능을 꽃피워

2003~2004프리메라리가와UEFA컵(유

로파리그전신)등 더블을달성한레전드

다.리오넬메시의우상으로알려졌다.

/김한영기자young@kwangju.co.kr

한국축구 황금세대 중심에광주 전남선수들있었다
주장 황태현 영리한플레이

엄살라 엄원상 공격진활기

제2기성용 김정민 중원분투

이제는 2020도쿄올림픽이다.

골짜기세대로홀대받았던한국대표팀

이한국남자축구사상처음으로FIFA주

관대회 준우승 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뚜껑을열어보니이번대표팀은역대최약

체인 골짜기 세대가 아닌 황금세대였

다.

오히려 대표팀이 조별예선 1차전에서

붙은 포르투갈은 과거 루이스 피구, 후이

코스타 등을 주축인 골든 제너레이션의

활약으로FIFAU-20월드컵의전신인세

계청소년선수권대회에서 1989년과 1991

년에대회 2연패를한세대에이어 뉴골

든제너레이션으로불리는강팀이었다.

이름 값에 밀린 대표팀은 전반 부진을

딛고후반에는 제2의크리스티아누호날

두 조타(벤피카), 게드손페르난데스(벤

피카), 트란캉(브라가), 라파엘레앙(릴)

사이에서주눅들지않고자신들만의플레

이를보여줬다.비록 0-1로패했지만자신

감을찾았을수있었다.

정감독을중심으로 원팀을이룬대표

팀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르헨티나, 일

본,세네갈,에콰도르등을차례로격파했

다.

정정용 감독은 이강인(발렌시아)을 비

롯해한국축구의황금세대를발굴했다.

이번대표팀은이강인의원팀으로불리

며스타플레이어가없었다.대회를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정우영(바이에른 뮌헨)은

소속 팀의 차출 거부로 소집되지 못했다.

김정민(리퍼링), K리그에서활약하고있

는 전세진(수원), 조영욱(FC서울)이 전

부였다. 하지만 정 감독은 원팀으로 만들

었고선수들의역량을극대화시켰다.

U-20 월드컵준우승의중심에는광주

전남 출신 황태현(안산그리너스FC), 엄

원상(광주FC),김정민이있었다.

이들태극전사는폴란드에서열린 2019

FIFA U-20 남자월드컵대회내내맹활

약, 1983년 4강 신화를넘어한국의준우

승의견인차역할을했다.

광주 경양초광덕중금호고를 졸업한

엄살라 엄원상은후반조커로주로출전

하며공격진에활기를넣었다.

그는아쉽게공격포인트는기록하지못

했지만장기인스피드와드리블을활용해

좌우측면을가리지않고공략했다.

해외의 유명 스카웃터는 그를 보고 파

괴력에굉장히놀랐다. AC밀란선수였던

카카를연상케하는플레이를보았다고평

가하기도했다.

광양제철남초 광양제철중 광양제철고

를나온황태현은대표팀주장으로결승전

까지 전 경기 선발 출전하며 대표팀의 오

른쪽 측면 수비를 책임졌다. 부드러운 리

더쉽으로솔선수범한황태현은위기상황

시에는영리한플레이로상대공격을지연

시키며결승행에일조했다.

제2의기성용으로불리는광주금호고

출신김정민은중원에서분투했다.촘촘히

수비진을 구축한 우크라이나를 공략하기

위해선전진패스가뛰어난김정민의선택

은 당연해 보였다. 기대와 달리 김정민은

컨디션과체력난조를드러내며잇따라실

수를범했다.김정민에게아쉬운한판이었

다.

이번대회부진했지만지난해자카르타

-팔렘방아시안게임에출전해군면제혜

택까지얻은김정민은대표팀에필요한자

원중하나로평가받고있다.

/김한영기자young@kwangju.co.kr

15일오후(현지시간) 폴란드우치경기장에서열릴2019 국제축구연맹(FIFA) 20세이하(U-20) 월드컵결승에서이강인이전반

패널티킥을성공하고있다. /연합뉴스

이강인 18세에MVP…메시이후14년만

이강인의외할머니김영례(오른쪽에서네번째)씨와주민들이16일새벽강진군성전면

월평리처인마을회관에서이강인이첫골을터트리자환호하고있다.

외할머니 밤새결승전응원

강진성전처인마을유명세

강인이가 골을 넣어서 좋은데, 대한민

국이져서너무아쉽습니다.

이강인의 외할머니 김영례(86 전남 강

진군성전면처인마을)씨는 16일새벽한

국과우크라이나전에서전반이강인이페

널티킥으로한골을넣자마자처인마을회

관에모인주민들과목놓아 이강인을연

호했다. 하지만 1-3으로 뒤진채종료휘

슬이 울리자 김씨는 국민들이 너무 기대

했는데 우승하지 못해 너무 서운하다며

그래도 강인이가 큰 상(골든볼)을 받고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쳐 다행이라고 말

했다.

김씨는 강인이와대한민국선수들이한

국축구역사를새로쓴것이너무자랑스

럽다며 선수들이앞으로더큰일을해낼

것으로믿는다고기대감을내비쳤다.

이날처인마을회관에모인주민들은이

강인의첫골을내일처럼기뻐하며김할

머니를 축하했다. 주민들은 강인이 때문

에 마을이 유명해졌다며 덕담을 아끼지

않았다. 주민들은 결승전을 앞두고 마을

입구에 장하다! 김영례의 손자 대한민국

의아들이강인이라는플레카드를내걸고

응원에나섰다.

처인마을이장송정희(여)씨는 우리마

을이 전국적 주목을 받기는 마을이 생긴

이래 처음일 것이라며 강인이가 앞으로

더성장해우리마을과고향을더빛내줬으

면한다고말했다.

이강인의어머니강성미(47)씨는성전

면 월평리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중고등

학교를 마쳤다. 이후 목포에서 대학을 졸

업한 뒤 서울에서 유치원 교사로 지내다

남편이운성씨를만났다.이강인은초등학

교 때 어머니 고향인 처인마을 회관에서

팀원들과숙식하며강진에서열리는축구

대회에참석하기도했다.

/글 사진=윤영기기자penfoot@

강인이와대한민국선수들자랑스럽다


